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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유학중인여자골프기대주전

영인(17사진)이 미국 주니어골프 전국

대회(AJGA) 캘러웨이 골프 주니어 클

래식에서우승했다

전영인은 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

주 존스크리크 사우스 골프장(파72)에

서열린대회최종 3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몰아쳐합계10언더파206타로 2

위 라일리 레넬(미국)을 무려 12타차로

따돌렸다

올해 첫 우승과 함께 주니어 무대 전

국대회통산 4번째우승이다

첫날 4언더파 68

타를쳐선두에나섰

던전영인은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

고 최종 라운드에서

는 코스레코드까지

1타경신했다

전영인은은광여고를 다니다미국 플

로리다주 게인즈빌에서 고등학교를 다

니며 골프를 익히고 있다 전영인의 부

친은레슨코치로유명한전욱휴씨다

연합뉴스

골프유망주전영인 美 주니어대회우승

가수 이승철이 한국프로골프

(KPGA) GS칼텍스매경오픈에서양용

은(45)의캐디로나선다

양용은의소속사진엔뮤직웍스는 1일

이승철이 GS칼텍스매경오픈에서평소

친분이두터운양용은의캐디역할을맡

기로했다고밝혔다

GS칼텍스 매경오픈은 4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파71)

에서열린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프로

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를 제패하

고 지금은유럽투어에서뛰는 양용은도

3년 만에 고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

할예정이다

이승철은 지난 2011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마스

터스 대회의 사전 이벤트 파3 콘테스트

에서도일일캐디로양용은을도왔다

연합뉴스

가수이승철 양용은 캐디백멘다

양용은(왼쪽)과이승철 연합뉴스

한국계 노무라 텍사스 슛아웃 우승

한국인 어머니를 둔 노무라 하루(24일

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발런티어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슛아웃(이하 텍사스 슛

아웃)에서우승했다

노무라는 1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

스콜리나스골프장(파71)에서 5오버파 76

타를적어내면서최종합계 3언더파 281타

로 크리스티커(미국)와 함께공동선두로

대회를마쳤다노무라는18번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 여섯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

아내면서 베테랑 커를 제치고 통산 3승째

를기록했다

노무라는 지난해 2월 LPGA 투어 호주

여자오픈에서LPGA투어입문후첫우승

을차지하는등지난해에만2승을거뒀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서태어난노무라는 7살 때한국으로건너

와 문민경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선

수생활을했다 2015년에는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에

서우승한국팬들에게도이름을알렸다

대회최종일강한바람의영향으로출전

한모든선수의기록이대체로저조하면서

한때 5타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한 노무라

의 낙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17번홀(파3)

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노무라가 17번홀

주변에서 친 칩샷이 그린을 넘어 반대쪽

워터해저드 주변까지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째 샷은 그린에 올라가

지못하고다시워터해저드근방으로떨어

졌다 결국 노무라는 17번홀을 더블보기

로마쳤고 1타차로단독선두자리를커에

게넘겼다

그러나노무라가우승기회를그냥떠나

보내지 않았다 18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내면서승부를연장으로돌린노무라는연

장 여섯 번째 홀에서 투온 뒤 버디퍼팅에

성공하면서우승컵을드는데성공했다

슈퍼루키 박성현(24)은 단독 4위에 올

랐다 대회 최종일인 이날 출전한 선수들

은강한바람 탓에 애를먹었다 박성현도

이날더블보기 2개와보기 2개를범하면서

고전했지만버디 3개를낚으면서 3오버파

74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이븐파 284타

를친박성현은전날공동 6위에서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시즌 세 번째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 공동 30위였던 지은희(31)는 이날

1언더파 70타로선전 1오버파 285타로공

동5위로뛰어올랐다허미정(28)도공동 5

위를기록했다

3라운드까지노무라에게 2타뒤진공동

2위로우승경쟁을벌였던박인비(29)는쿼

드러플 보기에 발목을 잡혀 공동 13위로

미끄러졌다 4번홀(파3)부터 더블보기로

주춤한 박인비는 15번홀(파4)에선 워터해

저드에두번이나막히며6타만에공을그

린에 올렸다 결국 쿼드러플보기로 홀아

웃한 박인비는 9오버파 80타를 적어내면

서최종합계 3오버파 287타를기록했다

전날 박인비와 공동 2위까지 오르면서

기대를 모았던 아마추어 성은정(18)도 강

한 바람에 무너졌다 이날 15오버파 86타

를친성은정은최종합계 9오버파293타로

공동 40위를기록했다 연합뉴스

1일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발런티어오브아메리카텍사스슛아웃에서우승을거둔노무라하루(가운데)가 1위가확정되자캐롤

라인마손(독일왼쪽)과전인지의축하를받고있다 연합뉴스

KPGA 매경오픈

LPGA 통산 3승 기록

커와 6번 연장끝버디성공

박성현 4위지은희공동 5위


